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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제 : 예수님의 죽음
말씀 : (한 달 동안 외울 구절 : 3월 전체 주제) 요한복음 3장 16절

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
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.

교사들을 위한 참고 구절 : 마태복음 27장 26절 이에 그가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
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 주니라.

 요한보음 19장 16절 그러므로 그가 그때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
게 넘겨주매 그들이 예수님을 맡아서 끌고 가니라.

 요한복음 19장 18절 그들이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두 사람도 
그분과 함께 양쪽에 하나씩 못 박았으며 예수님은 한가운데 
두었더라.

 누가복음 23장 42절, 43절 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
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,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
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,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
있으니라, 하시니라.

 베드로전서 2장 24절 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
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위에 이르게 하
려 하심이라.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
니

내용 :  1.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을까요?
2.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?
3.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(양 옆에 두 강도)

준비물 : 선생님, 학생, 십자가(아이들 키에 맞게)

실질적인 대화 : 
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분은 이 세상에서 죄를 하
나도 짓지 않으셨어요..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선생님 죄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시러 오셨기 때문에 
이제 죽으셔야 하는 때가 왔어요.. 그런데 사람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
달려 돌아가셔야만 했어요..

학생 : 선생님, 저 오늘 친구들하고 싸웠어요.. 어떤 얘기 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서 제가 한 대 때려주었
더니 그 얘가 저에게 나쁜 말을 하는 바람에 싸우고 엄마한테도 혼났어요. 오늘 너무 속상해요.. 그런데 
어떤 할아버지가 그러시는데 그렇게 싸우고 나쁜 말하고 그러면 지옥에 간대요.. 지옥이 뭐에요?
선생님 : 많이 속상했겠구나.. 그런데 그렇게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분도 계시고.. 그 분은 분명 하나
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믿고 계신 분 같구나.
학생 : 성경이요? 성경은 뭐에요?
선생님 ;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담아 놓은 책이란다..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



고 우리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,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들이 다 있어!!
학생 : 그런데 지옥은 진짜 있어요?
선생님 : 그래. 지옥은 아주 뜨거운 불이 있는 곳인데, 그 곳은 죄를 짓는 사람이 가는 곳이란다.. 원래는 
하나님께서 사탄 마귀를 위해서 지어놓은 곳인데,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간들도 그곳으로 가야하는 운
명에 처했단다..
학생 : 진짜요? 저 한 번 불에 손가락을 데었는데 너무 뜨거워서 죽을 뻔 했는데.. 불이 있는 곳은 싫어
요..
선생님 : 맞아.. 선생님도 그런 곳에 절대로 가고 싶지 않단다.. 그런데 그 곳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
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어..
학생 : 그게 뭔데요? 저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아요..
선생님 :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너희들이 저번 시간에 들어서 알고 있지? 예수님께서 
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셔야만 우리들의 죄들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심에
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갖은 고통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 두 강도와 함께 돌아 가셨단다.
학생 : 십자가요? 그게 어떻게 생긴 건데요? 거기서 어떻게 죽어요?
선생님 : (십자가를 보여주며) 십자가는 이러게 생긴 건데 십자가를 땅에 세워서 사람이 그 위에서 못이 
박혀서 피를 다 쏟아 내고 죽는 거란다..
학생 : 헐,, 얼마나 아플까요?
선생님 ; 그래, 많이 아프셨겠지? 그런데 그렇게 피를 흘리셔야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거든..
학생 :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요?
선생님 :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양 옆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
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고,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
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갈 수 있었지..
학생 : 아~ 그러니까 제가 그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군요.. 강도처럼요..
선생님 : 그래.. 맞아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신 이
유가 나와 너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으면 된단다..

여러분,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. 얼마나 아프셨을까요? 여러분들 엄마에게 매를 맞을 때 
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매를 맞는 건대도 많이 아프고 억울하고 그랬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죄도 없으신 분
이 인간들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아프셨을까요?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
고 말씀하시며 돌아가셨어요. 아마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들의 죄가 없어지고 이 것을 믿는 자들은  
그 무서운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생각으로 행복하셨겠지?
다음 시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알아보기로 해요.

(십가가를 아이들의 사이즈에 맞게 만들어 가서 아이들이 십가자에 달린 흉내를 다 내게 해 본다. 그리고 
망치처럼 생긴 것으로 아이들의 손바닥, 발등, 옆구리에 창, 못을 박는 흉내도 내본다.)
  


